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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콘서트

영동문화원과 함께 하는 빛깔있는 음악여행 - 첫번째 만남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서로서로 도우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늘아래 가장 자비로운 나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자연 사랑하는 나라

하늘아래 가장 한가로운 나라

잃었던 우리기운 (뻑궁뻑궁)우리기운 되찾아 되찾아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임동창. 風流피아니스트. 허튼가락 창시자. 국악명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국악인,  

신명의 소리를 만드는 천재 작곡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유희하는 피아노의 신선.

클래식과 국악 모두 정통한 놀라운 음악성과 전대미문의 파워풀한 피아노 연주, 수도승 같은  

영적 존재감으로 인해 그는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손만 뻗으면 되는 바로 그때, 모두가 그를 원하던 2000년 그는 돌연히 사라졌다. ‘오롯한  

내 음악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필생의 화두를 

풀기 위해서였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며, 방대한 양의 작품을 

쏟아내 텅 비워진 상태에 이른 그는 ‘조상’을 만났고 화두가 터져나갔다.

2010년 누구든지 내면의 음악을 꺼낼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음악, <허튼가락>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발표한 이후, <임동창 풍류>라는 이름을 건 공연, 음반, 저작 등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된 풍류를 일깨우고 있다. 그가 평생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찾은 답, 풍류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풀어져 흐르듯 살라’는 삶의 원리이며 임동창이 사람들과 나누고픈 음악과 교육과 삶의 

지향점이다. 올해 전북 완주군에서 풍류학교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풍류성을 되찾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 음악 속 우리다운 DNA를 가지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자는 K-Classic의 대표주자로 감성적인 대중취향의 소품, 

클래식적인 협주곡에서 격조 높은 가곡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서양에서 유입된 지 100년 넘은 피아노를 드디어 

국악기로 만든 <임동창 피앗고>를 내놓아 평단과 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입체적인 강렬한 사운드의 피앗고로 한국인의 진면목을 보여줄 

멋진 대중음악을 선보이겠다는 그의 귀추가 주목된다.

수제천 ●작곡/피아노:임동창

청산은 나를 보고 ●작시:나옹선사 ●작곡/피아노:임동창 ●노래:송도영 

自然歌 ●작시:하서 김인후 ●작곡:임동창  ●노래:송도영/정샘

새야새야 ●작곡:임동창 ●노래:송도영/정샘

피아노협주곡 <놀이II> ●작곡/피아노:임동창 ●생활악기:엉터리악단 “흥야라”

흘러간 옛노래 ●멜로디온:임동창 ●노래/연주:엉터리 악단 “흥야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작사/작곡/멜로디온:임동창 ●노래/연주:엉터리악단 “흥야라”


